
S#1

미국 3D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 러

빈 머즐리 연구원은 자신의 머그컵이

자동차 안의 컵홀더에 딱 맞지 않아 덜

렁거리고 음료수가 쏟아지자, 자신의 사

무실에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했다. 1시

간여 만에 뚝딱 3차원 프린터로 머그컵

에 맞는 컵 홀더를 직접 찍어낸 것이다.

컵 홀더 뿐 아니라 머그컵도 마음만 먹

으면 즉석에서 구워낼 수 있다. 

S#2

오석철(34) 씨는 자신의 네살난 아들

생일이 내일이란 사실을 깜빡하고 빈손

으로 귀가했다. 오씨는 잔뜩 기대에 찬

아들의 눈길을 뒤로 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살짝 문을 닫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들이 제일 좋아

하는‘건담 시리즈’로봇을 주문했다.

카드로 결제하니, 인터넷과 연결된 책상

위의‘3차원 프린터’가 지직지직 소리

를 내며 장난감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

다. 20여분 후 플라스틱으로 된‘따끈

따끈’한 건담 로봇을 아들에게 건네준

오 씨는 아들로부터 감사의 뽀뽀를 받

을 수 있었다.

전방에서 군용품 직접 제작

미(⯆) 상용화

S#1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고, S#2는몇년만지나면가능한일이다.

종이에 문서를 찍는 잉크젯과 레이저 프

린터 시대에 이어‘3차원 프린터 시대’가

오고 있다. 컴퓨터 파일에 있는 3차원 물

체를 그대로 복제해 실제로 만들어 내는

제품이3차원프린터다. 

3차원 프린터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개

발됐지만 그 동안엔 덩치가 크고, 고가인

데다가 사용법도 불편했다. 하지만 기술

의 발달로 공장 한구석에 앉아있던 3차원

입체 프린터가 사무실 안으로 옮겨오는

추세다. 최근엔가격도점점싸지고있어,

심지어 3차원 물건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내길 원하는 일반인 매니아층도 책상 위

에3차원프린터를사놓을수있게됐다.

홍익대 기계공학과 지해성 교수는“미

국에선 3차원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이

동식 부품병원’이 이미 상용화됐다”고 말

했다. 이는 후방에서 멀리 떨어진 전방에

서군사작전을펼칠때쓰인다. 긴급보수

가 필요한 군용 부품들을 후방본부의 지

원 및 보급에 의존하지 않고 현지에서 직

접제작해보수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 신개념의 모바일시스템에서는 보수

에 필요한 부품의 3차원 영상 파일들을

필요시에만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운받아

필요한 현장에서 바로 3차원 프린터로 찍

어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면 보수할 부품 파트를 직접 3차원 레이

저 스캐너로 읽어 들여 금속을 이용한 3

차원 프린터로 바로 만들어낸다.  국내에

이스라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시스옵

테크놀로지 김종호 사장은“지금의 레이

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를 쓰듯 집집

마다 책상에 3차원 프린터를 놓고 쓸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

이때쯤 되면 길거리에서 스티커 사진을

뽑는 대신, 자신의 3차원 모형을 인형으

로 뽑아 연인간에 서로 선물로 교환할 수

있는‘3차원 인형 자판기’도 등장할 지

모른다. 기술적으론이미가능한일이다.

재료로는 KAIST의 경우처럼 스티로폼

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자외선을 쬐면 굳

는 액체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 녹말가루

를쓰는경우, 석회를쓰는경우등다양하

다. 최근엔 금속 제품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도 나와 있다. 3차원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어다시금형을제작할필요가없으니

시간과돈이그만큼절약되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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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프린터>

3D 프린터 작업모습(3D시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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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뎅의 조각 작품도 복제

KAIST 기계공학과 양동렬 교수는“3

차원 프린팅 기술의 초점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가에 있다”

고말한다. 

양 교수는 지난해 과기부가 지원한 국

책연구개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만든 3

차원 프린터를 완성했다. 스티로폼을 재

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해외의 3차원

프린터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싼값에 물

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양 교수는 이 제

품을 이용해 유명 수석가가 부탁한 1억

원짜리 수석(ㄸ〶)의 복제 모형을 40분만

에 뚝딱 만들었다. 재료값도 2만 원밖에

들지않았다.

이제품은벤처기업메닉스에기술이전

돼상용제품이나오고있고국내10여개

대학에 교육용으로 보급돼 사용중이다.

메닉스 기술연구소 박승교 연구소장은

“외국 장비는 0.1㎜ 이하의 얇은 층을 계

속 쌓아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비해

국내 제품은 3㎜ 정도의 두께를 지닌 스

티로폼을한층한층쌓으므로완성되는속

도가 10배 이상 빠르다”고 말했다. 그 대

신정밀도는다소떨어진다는평가다. 

한편으론 더 크게, 더 빨리 만드는 반

면, 한편으론더작게정밀하게만드는것

도 연구추세다. 양 교수는“A3 용지 단면

크기의 제품을 만들어내던 3차원 프린터

를 더 크게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

로 1m, 세로 70㎝ 크기의 A0 용지 단면

크기제품을만들어낼수있게확장할계

획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큰 3차원 제

품으로는 영화 세트, 홍보용 3차원 모델

등을쉽게찍어낼수있다.

작게 만드는 연구는 나노 크기의 초소

형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양 교수팀은

올해 안에‘로뎅의 생각하는 사람’의 정

교한 복제품을 10㎛로 제작, 프랑스 박물

관에기증할계획이다. 이를위한기초연

구용으로 국내 정밀지도를 2차원으로 이

미완성했다. 

현재 3차원 프린터는 산업 현장에선 이

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

년에 50�60대가 새로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 아디다스 신발연구소

에서는 디자이너가 최신 유행의 신형 신

발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설계해 파일

로 만든다. 이 파일을 3차원 프린터로 뽑

아내면 새 디자인이 만족스러운지, 이상

한 곳은 없는 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이상한 곳이 있으면 컴퓨터의 3차원 디자

인파일을금방손보면된다. 디자인을해

서 곧장 금형으로 찍어낼 때보다 시행착

오도적고, 비용도줄일수있게된다. 

대우종합기계에서 신형 중장비에 맞는

핸들을 디자인할 때도 일단 3차원 프린터

로 디자인해 찍어내본다. 구워져 나온 플

라스틱 핸들을 신형 중장비에 붙여 이것

저것 성능과 외관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고친다. 

이외에도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

부분의 대기업 디자인팀이 3차원 프린터

를 사용중이다. 중장비 핸들처럼 큰 물건

을빨리뽑아봐야할경우도있지만, 이리

보석단지 등에서 새로 디자인한 보석 반

지를 뽑아 보고 디자인을 고쳐야 하는 경

우도 있다. 때문에 각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라‘크고 빠른 것’과‘작고 정교한 것’

중알맞은장비를골라쓰게된다.

자동차 메이커에선 기존에 공작기계로

깎아서 제작하던 금형을 3차원 프린터로

빠른 시간에 직접 제작해 바로 부품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세포를 재료로 이용한

3차원 프린터로 생체물질을 찍어내거나,

우주에서 부품을 직접 찍어내 조달하는

쪽으로도미국과러시아를중심으로연구

가활발하다.

사진 왼쪽부터 3D 프린터 하드웨어, 3D 프린터로 찍은 기어헤드, 펜과키(사진제공 : 미 앨버타대)




